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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호영
한국남동발전 건설처 토건기술부 차장

작년 12월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. 주요내용은 ‘처벌 및 감독’ 등 타율

적 규제의 한계 인식과 ‘자기규율 및 예방역량’ 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였다. 그리고 이를 위

해 선진제도 도입 및 기존의 관점을 넘는 혁신적 방안 모색을 주문하였다. 이에따라, 대규모

발전소 건설사업을 지속 시행하는 한국남동발전에서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한계를 극복

하고자 설계의 안전성 검토(DfS, Design for Safety)*를 기반으로 한 선진국형 안전설

계시스템 체계 구축을 공공분야 최초로 추진 중에 있다. 경영진의 리더십, 전담 실행조직 구

성, 위원회 운영, 지원시스템 개발 등 4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세부목표와 추진과제를 설정

하여 전사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
※ 설계 안전성 검토(DfS, Design for Safety) : 계획‧설계단계 부터 위험요소를 원천 제거하여

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선진국형 건설안전관리 기법 및 제도

건설안전관리 혁신을 위한
안전설계시스템(DfS) 체계 구축 사례


